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

로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하느

님이십니다. 특히 인간은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인간 생명은 신성합니다. 하느님만이 인간 

생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권리를 갖고 계시기에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

며,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치료 가능한 중환자의 치료를 

포기하거나 죽음을 일부러 앞당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

다. 의료기기에 연결된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거

나, 간병인에게 일상의 매 순간을 의존해야 하는, ‘존엄하

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서라도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이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중단

하여 죽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인간적이지.” “말기 환자

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돼.” 이

처럼 고통이 심한 말기 환자가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고

통을 빨리 끝내고 편안하게 죽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일

이며, 최선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중

환자와 같이 ‘삶의 질’이 낮은 사람의 생명은 포기하는 것

이 더 낫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께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고유하고 존엄한 가치를 지닙니다. 삶의 

질로 인간을 평가하려는 모든 시도는 인간을 물건처럼 여

기고, ‘존재 가치’를 ‘소유 가치’로 전락시켜 버립니다(생명

의 복음 23항 참조).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

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인간의 생

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277항 참조). 다만 치료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죽

음의 과정만 연장하는 무의미하고 과도한 연명 의료를 중

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앞당기려는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죽음을 수용하는 일이며, 호스

피스 완화의료로 가족과 함께 생의 말기를 의미 있게 마

무리하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삶과 죽음, 모두를 주관하시는 사랑과 생명의 하느님

께 희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지상의 삶을 마무

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며, 사랑의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

아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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